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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nal Pulse I, II> 혼합재료 131×163cm (ea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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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260131> 혼합재료 60.8×91cm 2026

<Layer 260132>혼합재료 53×46cm 2026

이인섭(1952-2026)은 실향 2세로서의 디아스포라적 기억을 
자연의 언어로 승화하며, ‘고향(Home)’을 존재의 근원적 
기억으로 탐구해 온 한국의 현대회화 작가이다. 그의 회화는 
특정한 장소를 재현하기보다 상실과 그리움, 귀환과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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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내면의 풍경을 구축한다. 오랜 시간 강원도의 자연과 
호흡하며 형성된 그의 화면은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삶의 
순환과 존재를 성찰하는 사유의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숯과 흙, 
참나무 재를 비롯한 자연의 물질, 그리고 캔버스와 마대 위에 
축적된 회화적 흔적은 시간의 깊이를 품으며, 소멸과 생성, 기억과 
치유가 공존하는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이룬다. 개인의 삶에서 
비롯된 기억은 그의 회화 안에서 보편적 인간 경험으로 확장되며, 
자연은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마음의 안식을 
함께 품는 공간으로 새롭게 읽힌다. 2026년 타계 이후 처음 
선보이는 이번 발표는 키아프 서울을 시작으로 도쿄겐다이와 
더아모리쇼로 이어지며, 이인섭이 남긴 회화적 유산을 동시대 
국제 미술의 맥락에서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 
써포먼트갤러리(Kiaf A02)에 게재되었습니다.

<Untamed; Grains of Time (20250212)> 참나무 재, 삼베에 혼합재료 

163×163cm 2025

이인섭은 최근 한국 화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견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연의 순환성과 생명력을 탐구하며, 거친 마대천에 
겹겹이 쌓아 올리거나 단숨에 휘갈긴 듯한 붓질, 그리고 생명력이 
응축된 강렬한 색채로 삶의 질서와 혼돈을 동시에 표현한다. 
감각적이면서도 힘 있는 그의 필력은 한국적 재료와 현대적 
감각이 맞닿는 지점에서 새로운 회화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해 아트센트럴홍콩 레전드 섹션에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초청돼 화제를 모았고, 올해는 엑스포시카고 등지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면서 컬렉터의 관심을 받았다. 최근 국제 무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장하며 시장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그는 한국 회화의 동시대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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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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